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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일개 대학교에 재학중이 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우울,
피로, 스마트폰 과의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5.0 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우울은 피로에 유의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F=8.180, p<.001),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해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B=.120, p<.001). 대학생들의 피로를 낮추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을 포함한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스마트폰의 적절
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대학생, 우울, 피로, 스마트폰, 매개효과 

Abstractㅤ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epression on fatigue among university students by 
mediating smartphone overuse, which would be expected to help to lead healthy school lif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the 193 university students and perform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including depression, 
fatigue,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long with the PROCESS macro program.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atigue among university students (F=8.180, p<.001),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significantly 
mediated between depression and fatigue (B=.120, p<.00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sychologic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reducing fatigue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Furthermore, the efforts to appropriate use of smartphon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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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피로는 고단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생체기능에 변화 

및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는 주관적 현상으로 육제적인 부
분 외에 심리적 및 사회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충분한 휴식 등으로 회복될 수 있다[1]. 그러나 
적절히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이면 만성피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단지 육체적으로 느끼는 기력 저하나 
근육 쇠약 등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인지기능을 저하로 
인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활동 수행에 방해
를 미치게 된다[1,2].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
인 남녀의 23.4%에서 피로가 보고되었다[3]. 특히 대학생
들은 학업에 대한 기대, 졸업 및 성공에 대한 압박, 아르
바이트, 가족 및 친구 관계와 기타 과외 활동들에 대한 부
담으로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4,5].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피로의 경험 정도를 묻는 보고자료에 따
르면 7일(매일)이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지속적 
피로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6]. 피로와 관련된 요인
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라도 일반
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준 등), 신체적 요인(신체활동, 체질량 지수) 및 심리적 요
인(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1,7∼9].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피로를 호소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

한편 우리나라의 우울 발생률은 36.8%로 경제협력개
발기구의 1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
는데[11], 피로와 우울과의 관계는 상당히 주목할만하다. 
우울과 피로는 개념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낮은 에너지 
수준과 무력감 등과 같이 징후로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심리학회에서는 피로를 
우울의 진단을 위한 증상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12]. 
피로와 우울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대상자가 상이할 지
라도 일반인 및 심부전이나 암환자 대상 연구 등 다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확인된 바 있고[13∼15], 
국내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338명을 대상으
로 수행된 종단적 연구에서 학기 시작 시점의 우울은 피
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우울이 주간기능장애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기 말 시점의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6].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피로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

존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시
장의 빠른 성장으로 2022년 국내 휴대폰 보유율은 
97.9%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 네 명 중 한 명은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군이며 통계가 시작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17].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
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
행되어 왔으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신체적인 측면과 심리
적인 부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18∼20]. 또한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은 피로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며 성인 중 스마트
폰 과다사용자의 약 45%에서 피로 증상을 호소하였다
[21]. 특히 대학생들은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 학습에 대
한 효율적 수행이나 집중능력이 중요한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는 학습성과를 낮추고 특히 수업 중 사용은 
학습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2]. 
이처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해결을 위한 탐색
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활동이 재개되며 대학에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약 3년간 지속된 팬데
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온
라인화하며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에 장시간 노출시키며 의존성의 증가를 불러왔다. 최근 
발표된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20대의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
이 31.3%로 30-50대에 비해 과의존에 취약한 것으로 드
러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전 통계자료인 2019
년의 25.2%와 비교했을 때 6.1% 증가한 수치이다[17]. 
높은 스마트폰 보급율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취약군인 대학생들의 피로와 
우울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하며 추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을 줄임
으로써 학업 능률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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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우울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학생의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우울, 피로 및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확인하
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피로 및 스마트폰 과의존
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변수인 우울, 피로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상관관계
를 확인한다.

4) 우울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의 우울이 피로에 미치

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대학생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제외기준은 1) 스스로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자; 2) 20대 가 아닌 자; 3) 스마트폰을 사용한지 1년
이 경과하지 않은자로 하였다. G*power 3.1.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산출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107명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98부의 자료가 수집되어 표본의 크기가 충족되었으며, 
이 중 30세 이상이 5명 있어 제외하하고, 최종 분석에 
19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본 연구의 우울은 환자건강 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9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증상 빈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의 
4점척도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23].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Cronbach's ⍺는 .87였으며

[2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4 였다.

2.3.2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

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martphone overdependenc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0점
에서 4점의 5점 척도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25].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6였으며[25],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 이었다. 

2.3.3 피로
 본 연구의 피로는 다차원 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9개
의 문항을 이용하여 1점에서 7점의 7점 척도범위에서 응
답하도록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1]. 국내 연구에서는 .88의 신뢰도가 보고되었
으며[1].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년 9월까

지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설문지 
응답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유지 및 익명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설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발적 참여에 동
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수행하였고, 모든 응답 
후 설문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로,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기술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independent t-test, ANOVA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e를 이용하였다. 우울이 피로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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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n %

Gender Male 59 30.6
Female 134 69.4

Age Range: 19-29 years 21.35 ± 1.76

Regular physical activity Yes 62 32.1
No 131 67.9

Drinking
Rarelya 82 42.5

Sometimesb 90 46.6
Frequentlyc 21 10.9

Smoking Yes 162 83.9
No 31 16.1

Sleep quality Well 128 66.3
Bad 65 33.7

Time of smartphone usage per day (hour) 6.04 ± 2.04

Purpose of using smartphone 
(multi choide)

Internet use 146 75.6
Time killing 136 70.5
Habitually 113 58.5

social relationship 107 55.4
Much valuable information 60 31.1

Education 30 15.5
Following time 30 15.5

Variables
Depression 3.64 ± 4.10

Smartphone overdependence 21.31 ± 5.33
Fatigue 4.42 ± 1.18

SD=Standard deviation
a) never or once a month; b) once a week; c) over 2 times a week

Fig. 1. Descriptive stat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                                                        (N=193)

번을 사용하여 95%신뢰구간, P<.05 수준에서 분석하였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 수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35±1.76세(범위: 19~29세)

이었고, 여성이 69.45%로 많았다.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
지 않는 자(67.9%)가 하는 자(32.1%)보다 많았으며 일주
일에 1번 정도로 가끔 음주를 하는 비율이 46.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한달에 1번 정도가 42.5%의 비율을 보였
다. 흡연 여부에 대해서는 흡연하지 않는 자가 대다수였
고(83.9%), 수면의 질은 좋은 편이 과반수 이상으로 
66.3%로 나쁜 편 33.7% 보다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기간
은 9.75(2.44)년,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였으며 주 사용 목적은 인터넷 (75.6%)이 가장 많았
고, 그 뒤로 시간 보내기용(70.5%), 습관적(58.5%)이나 
사회적 관계(55.4%)라고 응답하였다. 각 변수를 살펴보
면, 우울은 평균 3.64(±4.10)점, 스마트폰과의존 점수의 
평균은 21.31(±5.33)였으며, 피로 정도는 4.42(±1.18)
점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및 피
로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점수를 살펴보면성별과 
수면의 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우
울은 평균 4.08(±4.49)점으로 남성 평균 2.63(±2.81)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2.299, p=.023), 수면의 질
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5.38(±5.54)점으로 수
면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군의 평균 2.75(±2.75)점 대비 
높았고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t=3.617, p=.001). 스마트
폰 과의존 점수는 여성이 평균 22.12(±5.33)점으로 남성 
19.47(±4.8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377, p=.001),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이 21.86(±5.16)점으로 흡연군(18.42 
±5.3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3.389, p=.001). 피로
에 대해서는 여성이 평균 4.56(±1.08)점으로 남성 평균 
4.12(±1.34)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407, 
p=.017),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군이 평균 
4.81(±1.25)점으로 수면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군의 평
균 4.23(±1.09)점 대비 높았고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t=3.334, p=.001). 음주 정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4.277, p=.015), 때때로 마신다고 응답한 군
(4.68±1.13)이 드물게 마신다고 응답한 군(4.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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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Depres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Fatigue

Mean (SD) t/F(p) Mean (SD) t/F(p) Mean (SD) t/F(p)

Gender Male 2.63(2.81) -2.299
(.023)

19.47(4.87) -3.377
(.001)

4.12(1.34) -2.407
(.017)Female 4.08(4.49) 22.12(5.33) 4.56(1.08)

Physical activity Yes 3.24(3.92) .922
(.358)

21.16(5.51) .268
(.789)

4.25(1.33) 1.406
(.161)No 3.82(4.18) 21.38(2.25) 4.51(1.09)

Drinking
Rarelya 3.28(4.01)

1.730
(.180)

22.02(5.82)
1.286
(.279)

4.19(1.26) 4.277
(.015)
a<b

Sometimesb 4.19(4.44) 20.77(4.96) 4.68(1.13)
Frequentlyc 2.67(2.24) 20.86(4.69) 4.42(1.18)

Smoking Yes 3.66(4.27) .179
(.858)

21.86(5.16) 3.389
(.001)

4.44(1.11) .370
(.712)No 3.52(3.12) 18.42(5.30) 4.35(1.50)

Sleep quality Well 2.75(2.75) 3.617
(.001)

21.10(4.47) .766
(.445)

4.23(1.09) 3.334
(.001)Bad 5.38(5.54) 21.72(6.73) 4.81(1.25)

SD=Standard deviation
a) never or once a month; b) once a week; c) over 2 times a week

Table 2. Differences in depres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fatigue by gneral characteristics          
(N=193)

Variable β SE t p 95% CI
LLCI ULCI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ce .215 .092 2.345 .020 .034 .369
Adj. R²=.079  F=8.180  p<..001

Depression → Fatigue .109 .019 5.831 <.001 .072 .146
Smartphone overdependence → Fatigue .049 .015 3.348 .001 .020 .078

Adj. R²=.243  F=20.204  p<..01
Mediating effect coefficient (B)=.013, Bootstrap SE=.007, 95% CI=.002∼.030

Adj.R²-Adjusted R-squared, SE=Standar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LL=low limit; UL=upper limit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fatigue 
(N=193)

보다 높은 피로도를 보였다(Table 2).

3.3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피로의 상관관계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로는 우울

(r=.433, p<.001),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r=.310,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점
수 역시 우울(r=.199,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fatigue             (N=193) 

Variable 1 2 3
r (p)

1. Depression 1
2. Smartphone overdependence .199** 1

3. Fatigue .433*** .310*** 1

* p <.05, ** p <.01, ***p<.001

3.4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공차 한계 값과 분산팽창지수

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2.030으로 잔차의 독립성
에 문제가 없었다(Table 4). 본 연구의 우울은 매개변수
인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ß=.215, 
p=.020), 모델의 설명력은 7.9%였다(F=8.180, p<.001). 
우울의 피로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ß=.109, p<.001), 스마트
폰 과의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가 있었으며
(ß=.049, p=.001), 피로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24.3%였다(F=20.204, p<.01). 다음으로 우울과 피로에 
있어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

Fig. 1. Diagram of the mediator model for the 
current st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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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 coefficients and a mediation effect 
(N=193)

Effect β SE LLCI ULCI
Total effect .125 .019 .088 .161
Direct effect .111 .019 .075 .148

Indirect effect .013 .007 .002 .030
LLCI=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에서 피로 간의 총효과는 ß=.125 였으나 매개변수인 스
마트폰과의존이 투입되면서 우울에서 피로의 직접효과
가 감소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의 부분매개가 확인되었다
(CI=.002 ∼.161) (Table 5).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과의
존은 우울과 피로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Fig. 1). 

4. 논의

증가하는 스마트폰의 사용과 더불어 대학생의 정신건
강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취약군인 대학생을 대상으
로 우울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스마트폰 사
용의 매개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
합해보면, 피로와 우울,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과 피로사이에서 스
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을 완화
하고, 적절한 스마트폰의 사용을 통해 피로에 미치는 영
향을 줄임으로써 학업 능률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피로의 평균 점수는 
4.42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피로 점수의 평균인 
4.58점보다 낮았다[26]. 선행연구의 대상자가 간호사로 
업무와 교대근무의 특성에 따른 피로의 정도가 컸을 것으
로 예상되나[2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측정도구를 적
용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피로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할 순 없었다. 우울의 경우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 4.17점을 
보인 것에 비해[28]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이 3.64점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던 시

기(2020년 10월)에 자료가 수집됨에 따라 일상생활 제한
을 비롯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본 
연구는 일상이 대부분 회복된 시점(2023년)에 자료를 수
집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의 수준도 완화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국내 성인의 우울 비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17.5%에서 2021년 3월 22.8%으로 최고점
을 보인 후 2022년 6월 16.9%로 감소가 확인되었고[29], 
최근 보고된 통계청 자료에서도 2020년 대비 증가한 우
울 발생율이 2022년 감소된 패턴으로 나타나[3] 본 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점으로 성별의 따른 변수의 차이가 확인되었
는데,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과 피로는 여성이 남
성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여학생의 우울과 피로의 평균점수가 각각 4.08점, 4.56
점으로 남학생(2.63점, 4.12점)보다 높았고, 그 차이가 
유의하여 이전 연구결과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국내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성인대상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우울 보고율(13.3%)에 비해 여성은 27.7%를 보고
하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우울의 평균점수는 
3.47점이었다. 반면 남자는 평균 2.09점으로 여성의 우
울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차이 역시 유의하
였다[30]. 유사하게 대학생 남녀를 각각 150명으로 나누
어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여대생의 피로가 유의하게 높았
고[10], 또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 243명의 우울과 피로
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16]. 성호르몬 이론(gonad theory)에서는 여성은 남성
보다 감정적인(affective)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심
리적인 문제 등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는
데[31], 본 연구의 변수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
되어 이론적 설명을 뒷받침하였다. 

우울이 피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우울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16]. 다만 우울
과 피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 변수 사이에 양
방향성의 관계가 확인된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이용해 
14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대단위 연구에 따르면 우울
을 가진 개인은 피로의 발생 위험이 4.15배 증가하고, 그 
반대인 피로 역시 우울을 2.76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
고하였고[32],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우울과 피로사이의 상호작용은 
각각의 발생정도와 더불어 증상의 강도와도 관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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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울과 피로가 공유하는 
특질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33]. 

한편,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대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24,34,35]. 우울은 대표적인 부정
적 심리 경험으로서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은 부정적 정서로부터의 대처를 위한 전략으로 휴대
폰 사용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36,37], 국내에서도 
부정적 정신건강이 스마트폰이나 다른 중독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38,39]. 이러한 사용은 
일시적 대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반복적 사용으로 인
한 중독의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스마
트폰의 과의존 또한 다른 물질 의존성 문제와 같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이미 스
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큰 
대상자와 비교적 위험이 낮은 집단의 대상자에 대한 개입
에 있어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
할 수 있는 중재가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 

매개효과 검정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매개로 우울이 
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로가 
가지는 개념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피로는 에너지 부족, 
병리적 과정에 의한 신체기능의 감소 및 주관적인 고단한 
느낌과 같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작업능력이 감소된 상
태로 정의된다[1,40].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폰 사용시
간의 증가는 피로를 유발하는 신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하루평균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은 평균 
6시간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통신 연구원 보고서에
서 발표한 코로나19 전의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5시
간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증가된 수치로 볼 수 있으며, 스
마트폰 사용시간의 증가는 피로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 본 
설명을 뒷받침한다[41]. 따라서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요
인으로 인한 작업 능력의 감소와 더불어 실제적인 사용시
간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의 누적을 함께 고려하여 대학
생들의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우울과 피로와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
개효과를 갖는 다는 점은 스마트폰의 의존성을 줄이는 건
강한 사용이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과사용을 조절하
기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screen time 등)을 이용한
다면 사용시간을 적절히 통제하여 신체적 피로를 완화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표본의 수를 확보했으나 일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화 해석
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성별의 비율을 맞추고 대상
의 규모를 확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대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
인은 학교생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년
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이 피로의 부정적 영향요인
에 대한 경로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으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여 추후 실제적
으로 적용을 위한 자료를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대학생들의 피로는 학업의 성취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피로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의 발생과 정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적
절한 사용을 통해 교육적 장점을 활용하면서 문제적 사용
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심리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
한 대학생 눈높이의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적
응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학생 상담이나 복지 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제적 적용 가능한 중재방안 마련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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